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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adoptive mother on the problem behaviors of adopted childre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competency between them. Contextual variables such as family background and adoption-related 

characteristics were also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marital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blem behavior of adopted child 

through flexibility of parenting competency, while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ing competency of adoptive mother. Yet, maternal depression had direct influence on the 

problem behavior of adopted child.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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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입양 련 연구가 상 으로 부족한 국내와 

달리,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부터 입양아동의 

응과 발달수 을 비입양아동들과 비교하거나,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 이들의 발달  응수

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히기 한 실증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Ahn, Kwon, Byun, & 

Choi, 2009). 특히,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은 입양

아동의 응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로 많은 입

양 련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왔는데(Brodzinsky, 

Hitt, & Smith, 1993; Brodzinsky, Radice, Huffman, 

& Merker, 1987; Brodzinsky, Schechter, Braff, & 

Singer, 1984; Lindholm & Tualiatos, 1980; Zill, 

1985), 부분 등학생 는 12세 이상 청소년

을 상으로 이루어진 이들 연구에서 입양아동

의 문제행동은 비입양아동들에 비해 높은 수

인 것으로 일 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양아동발달에 한 종

단연구의 4차년도 자료에서도 등학생들의 문

제행동수 은 규 집단의 평균(50T)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합계척도  총문제행동

과 외 화문제행동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입양아동과 

규 집단 간에 문제행동 수 에 있어 별다른 차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지난 1～3차년도 조사결

과와는 다른 것으로, 패 에 참여한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문제행동 수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등학생 이상 입양아동

의 문제행동 수 이 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입양과 

련된 애도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응수 이 낮

아진다는 기존의 종단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Byun, Choi, Ahn, & Kwon, 2012). 

이에 따라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에 개입하려는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들 가운데 부모특성 변인들이 차지하는 설명력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Kwon, 

Byun, & Choi, 2009). 본 연구에서는 부모특성 

변인들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요한 향요인

들로 나타난 우울과 결혼만족도를 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울증 부모를 둔 자녀들의 응에 한 연구

를 통합 으로 고찰한 Downey와 Coyne(1990)

에 따르면, 우울증 부모를 둔 자녀들의 부 응행

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유  요인에 의한 것, 둘째는 우울한 개

인의 양육행동, 그리고 마지막은 우울한 개인의 

보다 범 한 인 계  특성에 의한 것이다. 

자들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결과, 아

동의 문제는 유 인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

으며, 부모의 우울수 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덜 하도록 만들어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  

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양육상의 어려움이 우울

한 어머니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즉, 우울한 어머니들에게서 나타나

는 양육상의 어려움은 가족 내부(부부갈등)나 

가족 외부(경제  환경, 지역사회)로부터 만성  

스트 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에게서도 공통

으로 발견되며, 우울한 부모들에게서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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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특성에 의해, 이러한 부부갈등이나 

가족 스트 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이다. 한 이러한 요인들은 동시에 자녀의 응

상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부부갈등

은 자녀의 응문제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부

부갈등은 자녀의 외 화 문제행동을 직  증가

시키는 반면, 부모의 우울수 은 자녀의 우울(내

재화 문제)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Downey & Coyne, 1990). 즉, 부부갈

등과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요한 측요

인이 된다는 것이다. 

Harnish 등(1995)는 등학교 1학년 아동을 

상으로 모의 우울수 과 가정의 사회경제  

지 가 모-자 상호작용의 질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모-자 

간 상호작용의 질은 모의 우울이 아동의 외 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부분 으로 매개하

며, 가정의 사회경제  지 는 아동의 문제행동

에 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모의 우울과 

모-자 간 상호작용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연구모형이 남아와 여아, 

백인아동 모두에게 유의미했으나, 흑인아동의 경

우에는 어머니의 우울이 모-자간 상호작용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다(Harnish, 

Dodge, Valente,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5).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변수 간의 계가 특정 인구집단에서는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모의 우울이 자녀의 응에 미친 

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과거에는 

어머니의 우울이 모-자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향을 통해 아동의 부 응을 설명하고자 시도

한 반면(Moon & Oh, 1995), 최근 들어 가족배

경이나 가족 스트 스와 같은 보다 범 한 요

인들을 함께 고찰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가족배경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한 Kang(2010)에 따르면, 빈

곤이나 가족구조 같은 가족배경은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 우울과 가족갈등을 통해 간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모 

우울은 가족갈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빈곤

이 청소년의 심리사회  응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Ha와 Kang(2012)의 연구에서도 빈곤여

부는 매개변수인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  응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아동발달에 미

치는 향의 요성은 많은 이론 , 실증  연

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어 왔다. Rose 등(2004)

은 청소년기 반사회  행동의 원인과 발달과정

에 한 Patterson, DeBaryshe와 Ramsey(1989)

의 연구를 기반으로, 비행청소년 부모의 역량에 

한 모형을 개발하 는데, 이 모형에서는 부모

의 효과 인 양육행동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가

족의 인구학  특성(소득, 부모의 교육수 , 지

역사회, 인종)과 가족 스트 스 요인(실직, 부모

의 폭력, 부부갈등  이혼), 조부모  부모의 

특성(반사회  행동  스트 스에 한 수용성 

등)을 밝히고 있다. 즉, 이들 요인은 양육기술에 

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응에 간 인 

향을 미친다(Rose et al., 2004). 

따라서 부부간의 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결

혼만족도와 부모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을 통해 

아동의 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원만한 부부 계는 

부모 양육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성장환경  아동의 발달 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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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정  기여를 한다(Shin, 2014). 

입양가정 내에서도 부모의 우울과 결혼만족

도, 양육행동이 입양아동의 응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양부

모의 양육행동이 정 일수록 입양된 유아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

만족도는 인지발달의 하 요인에, 부모의 우울

은 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성숙도, 문제행

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Byun, Ahn, & Choi, 2008). 한 입양부

모의 양육태도는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으

로 민주ㆍ자율 이고 애정ㆍ수용 인 양육태도

보다는 권 이고 통제 인 양육태도와 

이고 거부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외 화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Ahn et al., 2009).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 일반가정과 달리 입

양 련 특성들이 입양아동의 응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입양아동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입양아동의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입양 련 

변수는 아동의 연령과 입양당시연령, 입양형태

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7세 이상 입양아동들은 

7세 미만 아동들에 비해 문제행동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1세 이후 입양된 연장아

동들이 아기에 입양된 아동들에 비해 문제행동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et al., 2009; 

Choi, Ahn, Byun, & Kwon, 2008). 한 입양유

형에 따라 유자녀 입양가정에 비해 불임가정의 

아동들이 문제행동수 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Ahn et al., 2009; Choi et al., 2010; 

Kwo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모의 우

울수 과 부부 계가 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

보고자 하 으며, 이와 더불어 요한 맥락  

요인들인 가정환경특성과 입양 련 특성이 미

치는 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

하 다. 

모의 양육행동은 리변수(proxy variable)라

고 할 수 있는 양육역량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양육역량의 정 , 부정  하 요인인 유연성

과 방어성이 갖는 효과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

았다. 한 문제행동을 총 문제행동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와 외 화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에 

향을 미치는 세부 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입양모의 우울수 은 양육역량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가? 

1-1. 입양모의 우울수 은 양육역량

(방어성, 유연성)을 매개로 입양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향을 미

치는가?

1-2. 입양모의 우울수 은 양육역량(방

어성, 유연성)을 매개로 입양아동

의 외 화문제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입양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

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가? 

2-1. 입양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

(방어성, 유연성)을 매개로 입양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향을 미

치는가?

2-2. 입양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

(방어성, 유연성)을 매개로 입양

아동의 외 화문제에 향을 미

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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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자료는 “입양아동 발달에 한 종

단연구(이하 입양아동종단연구)”의 4차년도 양

 조사(Byun et al., 2012) 자료를 이용하 다. 

“입양아동 발달에 한 종단연구”의 양 조사

는 2006년부터 시작된 공개입양아동 가족을 

상으로 한 패 조사로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

며1), 입양아동을 장기 으로 추 조사하여 그

들의 발달수 을 측정하고,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입양아동발달에 한 종단연구는 2006년 162

명의 아동들을 상으로 조사를 시작하 으며, 

이후 추가 인 패 모집을 통해 2차조사인 2008

년에는 198명의 아동이 조사에 참여하 다. 이

후 3차조사인 2010년에는 191명, 4차조사인 

2012년에는 147명의 아동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2012년도 조사아동  1～4차까지 

모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96명이었다. 한편 

2006년 1차조사 당시, 아동들의 연령은 만 6세 

미만 유아가 체 아동의 69.8%를 차지했으

나 4차년도 조사 때에는 다수가 등학생 이

상의 연령이었다. 조사는 련 공의 학부생 

 학원생들을 훈련하여 이들이 입양가정을 

직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입양아동종단연구 4차년도 자료는 최종 98가

정, 150명의 아동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

으며, 이  본 연구 상인 등학생은 101명이

었다. 본 연구는 등학생 에서도 문제행동척

도를 실시한 93명을 상으로 하 으며, 그 

에서도 어머니가 입양부모용 질문지를 작성한 

80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  한 

가정에 등학생 입양아동이 2명인 경우는 17

가정이며, 3명인 가정이 3가정 포함되어, 총 57

가정, 80명의 아동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

구 상자의 일반  특성  주요 변수에 한 

기술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의 비율(62.5%)이 남아

(37.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를 선

호하는 국내입양의 경향성을 보여 다. 2012년

에 입양된 아동(1125명) 가운데 여아는 715명으

로 체 입양아동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등학교 학년(53.8%)이 고학년(46.3%)보다 

많았으며, 모의 학력수 은 졸이 29명(51.8%)

으로 가장 많았다. 유자녀입양가정은 체 응답

자의 62.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2년 

체 입양아동 가운데 유자녀입양가정이 차지

하는 비율(38.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유자

녀입양가정이 많은 공개입양가정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양당시 연령은 12

개월 이상 연장아 입양이 14.1%를 차지했다. 아

동의 재 월령은 118개월로 만 10세 가량이었

고, 가구 월소득은 평균 483만원으로 나타났으

며, 소득은 400만원이었다. 결혼만족도 평

균은 5  척도  3.91 이었으며, 우울은 4  

척도  1.54 으로 나타났다. 양육역량  유

연성은 0～63 의 범  가운데 평균 45.30 이

었으며, 방어성은 0～120  가운데 평균 30.47

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총 문제행동과 외

화, 내재화 척도의 T 수는 규 집단의 평균인 

50 에 비해 다소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1) 양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입양당사자들의 주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 으로 질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단 질  연구의 조사 상자는 연구주제에 따라 양 조사의 패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나, 

체로 양  연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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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N % or M(SD)

Gender of the child (Boy) 30 37.5

       (N = 80) (Girl) 50 62.5

Age group of child (1st-3rd grade) 43 53.8

       (N = 80) (4th-6th grade) 37 46.3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19 33.9

       (N = 56) (College graduate) 29 51.8

(More than graduate school) 8 14.3

Birth child (Yes) 35 62.5

 (N = 56) (No) 21 37.5

Age at adoption (More than twelve months) 11 14.1

 (N = 78) (Under twelve months) 67 85.9

Child age (in months) 80 118.44 ( 23.02)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KRW 10,000) 57 483.68 (226.41)

Income-to-needs ratio 57 2.83 (  1.58)

Marital satisfaction 57 3.91 (   .82)

Depression 57 1.54 (   .39)

Parenting competency: flexibility 57 45.30 (  7.28)

Parenting competency: defensiveness 57 30.47 (  9.43)

Total problem behavior (T score) 80 53.14 ( 11.43)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 score) 80 51.56 ( 11.48)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T score) 80 53.30 ( 11.03)

2.연구 도구

1) 종속변수: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한국  CBCL 6-18의 행동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국  CBCL 

6-18은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들을 상으

로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척도로 부모(양육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행동평가척도는 증후군 척도

와 DSM 진단척도 6개(DSM 정서문제, DSM 불

안문제, DSM 신체화 문제, DSM ADHD, DSM 

반항행동문제, DSM 품행문제), 그리고 세 개의 

특수척도(강박증상, 외상후 스트 스 문제, 인지

속도부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증후군 척도를 활용하 다. 

문제행동증후군척도는 120개의 문제행동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 내

에 아동․청소년이 각 문항에 서술된 행동을 보

는지를 단하여, 0-1-2(  해당되지 않는

다-가끔 그 거나 그런 편이다-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 다)의 3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2는 CBCL 6-18의 문제행동 

증후군척도의 요인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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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syndrome scale of K-CBCL 6-18

Factor
No. of items 

(score range)
Method of score calculation

Internalizing

① Anxious / depressed 13(0-26) Sum of relevant items (anxious/depressed)

② Withdrawn / depressed 8(0-16) Sum of relevant items (withdrawn/depressed)

③ Somatic complaints 11(0-22) Sum of relevant items (somatic complaints)

⑩ Total internalizing problem 32(0-64) Sum of ①+②+③

Externalizing
④ Rule-breaking behavior 17(0-34) Sum of relevant items (rule-breaking behavior)

⑤ Aggressive behavior 18(0-36) Sum of relevant items (aggressive behavior)

⑪ Total externalizing problem 35(0-70) Sum of ④+⑤

⑥ Social problems 11(0-22) Sum of relevant items (social problems)

⑦ Thought problems 15(0-30) Sum of relevant items (thought problems)

⑧ Attention problems 10(0-20) Sum of relevant items (attention problems)

⑨ Other problems 17(0-34) Sum of relevant items (other problems)

⑫ Total problem behavior 120(0-240) Sum of ⑩+⑪+⑥+⑦+⑧+⑨

평가결과는 원 수, T 수, 백분  세 가지로 

제시되며, CBCL 6-18의 문제행동척도 수 규

은 성별과 학년 간( 등/ ․고등)에 따라 

총 네 집단으로 용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래집단 내에서의 상  치를 평가할 수 있는 

T 수를 산출하 다. T 수는 규 집단의 원

수에 한 비선형 변환을 통해 백분  수를 

구한 후 표 수 분포를 토 로 각각의 백분  

수에 해당하는 표 화된 z 수를 산출하여 

평균이 50이고 표 편차가 10인 수 분포로 

변환한 것이다(Oh, Lee, Hong, & Ha, 1997).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속한 성별과 연령의 규 집

단 내에서의 상  치를 의미하는 T 수를 

분석에 활용하 다. 

2)독립변수

(1) 우울

입양모의 우울수 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

형(CESD-10)을 사용하 다. CES-D 척도의 원 

문항은 20문항이나 축약형은 10문항으로 구성되

며, 각 문항에 해 지난 1주 동안 느낀 정도를 

1  ‘극히 드물게(1일 이하)’에서 4  ‘거의 부

분(5~7일)’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Bae와 Shin(2005)이 번역한 CES-D 척도

의 문항  축약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사용하

다. 가능한 수의 범 는 10 ~40 이며, 문

항들 가운데 정 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우울수 이 높음을 나타

낸다. 부정 인 문항들을 역코딩했을 때, 체 

문항 간의 내  일 성(Cronbach's alpha)은 .77

으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입양모의 결혼만족도는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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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RKMSS

는 총 4개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

족’까지 7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해 5  척도로 수정하

여 사용하 다. 따라서 가능한 수의 범 는 4

~20 이며, 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체 문항 간의 내  일 성

(Cronbach's alpha)은 .95로 매우 높았다. 

3)매개변수: 양육역량

양육역량은 Kim 등(2010)이 개발한 부모역량

검사(Parenting Competency Inventory, PCI)의 

등학생 부모용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부모역

량척도는 양육환경척도, 방어성척도, 유연성척도

의 세 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양육환

경척도는 양육에 미치는 환경(물리  환경, 교육

 환경, 사회  환경, 가족환경 등)의 향을 평

가하는 것으로, 부모의 직 인 양육행동과는 

련이 은 것으로 여겨져 제외하고, 방어성척

도와 유연성척도를 분석에 사용하 다. 방어성 

척도는 부정, 수동공격, 투사, 신체화, 치, 과도

통제, 반동형성, 합리화, 회피, 억제 등 10가지의 

자기방어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며, 유연성 척도는 자녀이해, 부모역

할 자신감, 자녀양육 통제감, 인내심, 융통성 등 

부모로서 스스로에 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Kim et al., 2010). 두 

척도 모두 각각의 문항에 해  그 지 않다

(0 )~매우 그 다(3 )의 4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방어성은 낮고 유연성이 높을수

록 바람직한 양육역량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어성 척도의 하 요인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4이며, 유연성 척도의 하 요인 간 신

뢰도(Cronbach’s alpha)는 .71로 나타났다.

4)통제변수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가족규모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

므로, 만원 단 로 측정한 가구 월소득을 2012

년 조사 당시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로 나  욕

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산출하여 분

석에 사용하 다. 

(2) 모 학력

모의 학력은 원 조사에서는 졸 이하, 고졸, 

졸, 학원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으

나, 졸 이하와 학원졸 이상은 그 수가 많지 

않아 편의상 고졸 이하(0)와 졸 이상(1)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 다. 

(3) 입양유형

입양유형은 친생자녀 유무에 따라 불임가정

(0)과 유자녀가정(1)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 다. 

(4) 입양당시 연령

입양당시 연령은 만 1세를 기 으로 만 1세 이

 입양된 아입양(0)과 만 1세 이후에 입양된 

연장아 입양(1)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

다. 이러한 구분은 생후 12개월 이상에 입양된 

아동을 연장입양아동이라고 정의한 한국입양홍

보회의 기 을 따른 것으로(Shin, Chung, Min, & 

Kwon, 2011), 기존의 국내 입양연구  입양

장에서 일반 으로 용되고 있다. 

3.연구모형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결혼만

족도와 우울이 모의 양육역량을 매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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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 제시된 변수들 

간의 계를 보다 명확히 악하기 하여 가구

소득, 모학력, 입양유형, 연장아 여부를 통제변수

로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 으며 

분석 로그램으로는 SPSS 19.0을 이용하 다.

Ⅲ. 결과분석

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의 정규성과 다 공

선성에 한 검이 먼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이하, 4이하

로 문제가 없었으며, VIF값도 3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2단계

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효과 검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Baron & Kenny(1986)

가 제시한 4단계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의 변량을 유의미하

게 설명해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하고, 넷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유의미한 향력이 사

라져야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그 효과가 0에 가깝게 

사라지지 않더라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수정되었다(Baron & Kenny, 1986, cited in Lee, 

2007). 한 최근 들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

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유의미한 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야기된다. 매개변수가 억제효과를 가질 경우,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

우라도 매개변인을 통한 독립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Lee,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

가 제시한 4단계 가운데 매개효과 검증을 해 

핵심 인 2단계 차를 사용하 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하

여 매개변수인 양육역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2단계는 독립변수

와 통제변수,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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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rst-step analysis: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n parenting competency

Variables
Model1 (Flexibility) Model2 (Defensiveness)

B S.E. Beta t B S.E. Beta t

Control 

variables

Income-to-needs ratio .785 .509 .163 1.540 .396 .722 .067 .548

Mater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a 2.437 1.053 .242 2.315* -1.771 1.493 -.144 -1.187

Birth child
b

3.045 1.575 .205 1.934 1.755 2.233 .096 .786

Older age adoption -.506 2.214 -.024 -.229 -1.989 3.139 -.076 -.634

Independent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3.919 .927 .457 4.226*** .364 1.315 .035 .277

Depression 1.399 2.070 .075 .676 4.590 2.935 .200 1.564

F 5.290*** 1.051

R 2(Adjusted R
2
) .315(.256) .084(.004)

a: reference-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b: reference- families without birth child

*p < .05. **p < .01. ***p < .001

수인 아동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개경로

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 다. 

1.1단계 분석: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에 

미치는 향

먼  매개효과 검증을 한 첫 단계로 결혼

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의 하 요인인 유연

성(모형 1)과 방어성(모형 2) 각각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형 1은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이 부모역량 유

연성의 2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었으나(F = 

5.290, p < .001), 모형 2(방어성)는 설명력도 매

우 낮을뿐더러(0.4%), F값도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한편, 독립변인  결혼만족도는 양

육역량 유연성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에서는 

모의 학력이 부모역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을 해서는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모형의 다양한 경로 가운데 결

혼만족도가 부모역량의 유연성을 매개로 아동

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으며, 매

개변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모의 우

울은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 다. 

2.2단계 분석: 결혼만족도와 양육역량 유연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 

2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 단, 매

개효과가 성립하기 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해야 하므로, 2

단계 분석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양육역량 유연

성을 매개로 아동의 총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

동, 외 화 문제행동 각각에 하여 미치는 

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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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cond-step analysis(1):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lexibility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Variables
Model1 (Total) Model2 (Internalizing) Model3 (Externalizing)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Control 

variables

Income-to-needs 

ratio
1.006 .855 .131 1.177 .427 .867 .056 .493 1.128 .868 .153 1.299

Maternal 

education 

(college 

graduate+)
a

-2.604 1.803 -.162 -1.444 -1.885 1.829 -.118 -1.031 -1.850 1.831 -.120 -1.010

Birth child
b

2.749 2.667 .116 1.031 -.001 2.706 .000 .000 2.300 2.710 .101 .849

Older age 

adoption
2.934 3.653 .086 .803 3.216 3.706 .096 .868 2.608 3.711 .081 .703

Maternal 

depression
8.087 3.426 .270 2.360* 5.869 3.475 .198 1.689+ 6.324 3.480 .221 1.817+

Independent 

variable

Marital 

satisfaction
-.631 1.717 -.046 -.368 .266 1.741 .020 .153 -.675 1.744 -.052 -.387

Mediating 

variable
Flexibility -.524 .199 -.328 -2.641* -.616 .201 -.390 -3.059** -.394 .202 -.259 -1.955+

F 3.806** 3.122** 2.216*

R 2(Adjusted R 2) .281(.208) .243(.165) .186(.102)

a: reference-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b: reference- families without birth child
+p < .10. *p < .05. **p < .01.

결혼만족도와 유연성이 아동의 총 문제행동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모형 1의 설명력은 

20.8%(F = 3.806, p < .01)이었으며, 결혼만족도

는 총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양육역량 유연성은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역량  유

연성 수 이 높을수록 아동의 총 문제행동 수

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편, 통제변수 에

서는 모의 우울수 이 아동의 총 문제행동 수

과 유의미한 정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양육역량 유연성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 화 문제행동 각각에 

하여 미치는 향을 살펴본 모형 2(F = 3.122, p 

< .01)와 모형 3(F = 2.216, p < .05)을 보면, 모

형 2에서는 양육역량 유연성이 내재화 문제행

동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형 3에서는 한계 으로 유의미한 수

(p < .10)에서만 외 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에

서는 우울이 내재화와 외 화 문제행동 모두에 

한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정  향을 미

치고 있었다. 모형 2와 모형 3의 설명력은 각각 

16.5%, 10.2%로 나타났다. 

3.매개경로의 통계  유의성 검증(Sobel test)

2단계에서 다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것

으로 확인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의 경로는 다음 Figure 2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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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sobel test 

Paths among variables Zab p-value

Marital satisfaction → Flexibility → Total problem behavior -2.2351 .0254

Marital satisfaction → Flexibility →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2.4813 .0131

Note. Paths are all significant at the .05 level.
Standardized coefficients in parentheses

<Figure 2> Mediating paths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으로는 향을 미치지 않고, 양육역량의 유

연성을 통해서만 향을 미치는 완 매개경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총 문제행

동과 내 화 문제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Figure 2에 나타난 매개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한지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

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

는 경로를 a,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

로를 b라고 할 때, a×b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지 검증하는 것으로 Z검증으로 가능하며, Z검

증 공식은    
 이다. Sobel 

test를 통해서 본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Sobel test 결과, 결혼만족이 양육역량의 유연

성을 통해 총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와 내재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모두 유의수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모가 인

식한 결혼만족도는 모의 양육역량  정  측

면인 유연성을 매개로 입양자녀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입양아동 발달에 한 종단연구

(이하 입양아동종단연구)”의 4차년도 양  조사

자료  등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입양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부모의 양육역량을 매개

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

를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의 양육역량의 하 요

인과 아동 문제행동의 하 요인 각각에 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력의 구체 인 경로

를 밝히고자 시도하 다. 한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 , 입양당시 연령과 입양유형을 통제변

수로 투입하여 맥락변수들을 함께 고려하 다. 

통제변수의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수 간 매

개경로를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의 하 요

인 가운데 유연성에만 향을 미쳤으며, 우울은 

유연성과 방어성 모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에 

한 검증은 결혼만족도가 양육역량 유연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

에 해서만 이루어졌다.



입양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이 양육역량을 매개로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 13

- 31 -

이에 결혼만족도가 유연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

족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 인 향을 미

치지 않고, 양육역량 유연성을 매개로 아동의 

총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와 아동

의 문제행동 변수 간의 완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Sobel 검증 결과, 결혼만족도가 

양육역량 유연성을 매개로 총 문제행동과 내재

화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된 우울은 아동의 총 문

제행동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외 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해서도 한계 으로 유의미한 수 (p < .10)에

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입양아

동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사례수가 은 반면(N 

= 80), 여러 통제변수들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을 

실행했으므로 통계  검증력이 다소 부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계 으로 유의

미한 결과까지도 함께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  간

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Downey & Coyne, 

1990; Harnish et al., 1995; Kwon et al., 2008)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모의 우울은 모

의 양육역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아서, 양육역

량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특징은 양육역량의 하 요인, 그리

고 문제행동의 하 요인 간의 계를 보다 구체

으로 탐색했다는 이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

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양육역량 가운데 유연성은 설명력이 비교

 높은 수 (25.6%)인 반면 방어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0.4%)이다. 따라서 양육역량의 두 

하 개념인 유연성과 방어성이 서로 다른 기제

를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의 유연성에 향을 미친 

반면, 우울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결혼만족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 인 

향력을 미치지 않고 모의 양육역량을 매개로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반면, 모의 우울은 아

동의 문제행동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직 이든 간 이든 모의 결

혼만족도와 우울이라는 개인  특성이 입양아동

의 문제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므로 두 가지 측면 모두에 한 개입이 필요하다.

모의 정 인 정서(결혼만족도)는 양육역량

의 정  측면인 유연성에 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부부간의 계를 향상시킴으로써, 모의 

양육역량을 극 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입양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부모로서

의 정  자기평가에 향을 미쳐, 입양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건

강한 발달을 해서는 모의 양육역량 자체를 증

가시키기 한 노력(부모교육, 양육상담 등)도 

필요하지만,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한 다

양한 로그램(부부갈등 해소를 한 부부상담 

등)과 부부 상호 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입양 후 상담 시에 

가정 내 부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입양사후서비스를 통해 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의 우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모의 정신

건강을 해서 뿐 아니라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

장과 발달을 해서도 사회복지 인 개입 측면에

서 입양모의 우울 수 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입양아동을 해 부모를 매칭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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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입양부모의 정신건강에 한 조사를 통해 

상 으로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모

들에게는 부모의 우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험성을 알리고, 입양이 최종결정되기 , 

이에 개입함으로써 부모됨을 한 비도를 높이

기 한 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구특성(가구소득, 모의 

교육수 )과 입양 련 특성(유자녀입양 여부, 

연장아 여부)을 통제변수로 함께 투입하 는데, 

모의 교육수 만이 부모 양육역량의 유연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통제변수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

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Ahn 등(2009)의 연구 

 연장아 여부가 입양 응을 측하는 가장 강

력한 아동 특성  하나로 밝 진 선행연구 결

과(Ahn et al., 2009; Barth & Berry, 1988; Byun 

et al., 2012; Choi et al., 2008; Rosenthal, 1993; 

Sharma, McGue, & Benson, 1996)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 기존 연구들(Ahn et al., 2009; 

Choi et al., 2010; Kwon et al., 2008)에서 친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입양아동들이 유자녀 입양

가정의 입양아동에 비해 문제행동 수 이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듯 기존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입양 련 특성

들이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 이유에 해서는 보다 심층 인 탐색이 필요

하다. 다만 입양아동들은 6～7세를 기 으로 

래인 비입양아동들에 비해 더 큰 응문제를 보

이며(Brodzinskdy, Smith, & Brodzinsky, 1998), 

그 이유는 부분의 아동들이 인지발달에 따른 

논리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입양의 의미와 그

것이 내포하는 함의를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

(Brodzinsky, 1993)이라는 에 미루어볼 때 입

양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반드시 

인구학  특성이나 입양 련 특성과 련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입

양 련 이슈를 가정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주는

지가 보다 아동의 응에 직 으로 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입양

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주는지는 모의 양육역

량과 연 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입양이라는 주제의 특성상 연구 상 모집

에 어려움이 있어, 공개입양 가정들을 심으로 

제한된 사례를 갖고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아쉬

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체 입양아동들

을 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공개입양 가

정들 에서도 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결과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

구참여 사례수가 다소 작았기 때문에 통계  검

증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충분히 많은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추후 

더 많은 입양가정 사례를 상으로 이들 변인 간

의 계를 재검증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 본 연구는 입양아동  등

학생만으로 상을 한정했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입양아동이 있는 입양가정을 상으로 연구를 

확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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